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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괴짜 교수 가케이 가쓰히코  

마루야마: 처음에 어떤 선생의 강의를 들었나요? 

난바라: 가케이 가쓰히코 선생입니다. 국법학이었어요. … 가케이 선생의 강

의는 다른 선생들과 달랐는데, <불교철리>(佛敎哲理)였어요. 강의 첫머리부터 

보편아(普遍我)의 철리, 사물의 근본관계라는 식으로 시작했어요. 프록코트 위

에 가운을 걸치고 윤기 없는 얼굴로 강단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강의합니다. 

몇 줄을 필기시키고 나서 강의를 했어요. 선생의 목소리는 원래 칼칼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더 웅변처럼 들렸지요. 짐짓 차분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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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미사오 구루마>)는 에도 시대의 결혼 풍습을 1760년대 중반 유행하기 시작한 다색 판화로 재현

한 작품이다. 하루노부는 혼담이 오가는 단계부터 혼인이 성사되고 첫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7개의 장면으로 간추려 묘사했다. 각 장면의 내용은 결혼 당사자들의 첫 만남(미아이), 신랑 측

의 예물 전달(유이노),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는 신부의 가마 행렬(고시이리), 결혼 축하 연회(사카즈

키), 혼례 의복의 교체(이로나오시), 신랑과 신부의 술잔 교환(도코사카즈키), 그리고 아이의 출산(우

이잔)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미사오 구루마>에 대한 학술 논문은 전무한 상태로, 데이비드 워터하우스의 저서에 실린 

각 장면에 대한 해설, 제작 목적과 기능에 대한 간략한 분석 정도가 선행 연구의 전부다. 이 짧은 글에

서 워터하우스는 <미사오 구루마>가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과 혼례에 대한 지

식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의 전달이 주 

기능이었던 기존 혼례 이미지들이 텍스트의 보충자료로 제시된 흑백의 삽화였다면, 하루노부의 작품

은 텍스트 없이 이미지가 더 중요한 다색 판화로 제작되었다. 또 하루노부는 수많은 혼례 이벤트 중에

서 7개의 장면만을 선택해 그렸으며, 각 장면의 세부 묘사에서 기존 예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

시 말해 하루노부의 혼례 이미지를 실용적 기능에 한정하는 것은 결혼의례서와 교육서, 그리고 <미사

오 구루마>, 즉 단색의 삽화와 다색 판화라는 매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며, 다색 판화가 가진 상업

적 가능성을 간과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 논문은 에도의 출판 시장에 유통된 여성 교육서 중에서 고전으로 평가받는 『온나쇼레이슈』,

『온나초호기』, 그리고 『곤레이 시요 게시부쿠로』 속에 재현된 혼례 이미지들과 하루노부의 작품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의례를 재현한 장면 속에서 달라진 시각 요소가 무엇인지 살

피고, 새로운 장면이 추가되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에도 중기 결혼 문화의 흥미

로운 점 중 하나는 부유한 상인과 평민들이 다양한 혼례 절차들을 이용해 그들의 부를 과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루노부가 시도한 다색 판화는 그 자체로 첨단의 기술이었으며 교토와는 다른 

세련된 에도 문화, 그중에서도 화려한 결혼 문화를 보여 주기에 적합한 매체였다. 이 논문의 목표는 

하루노부의 작품이 소비를 장려하고 강조하던 에도의 결혼 문화와 이를 반영하는 시각요소들을 다수 

포함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당시 결혼 시장의 세태를 담아낸 작품으로

서 <미사오 구루마>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스즈키 하루노부, 에도시대 혼례이미지, 기모노 패턴, 에치고야, 우키요에, 니시키에, 니시카와 

스케노부, 혼례안내서, 여성교육서

근대천황제를 둘러싼 정치와 종교: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 | 김태진

본고는 일본의 신도론을 이론화했다고 평가되는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론의 지성사적 의미를 살펴본

다. 그에게 신이란 절대적 초월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것이었다. 이때 신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국가에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나를 잊고 스스로의 일에 몰입함으로써 신=인격자

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가 신도라는 종교에서 찾은 가치였다. 그러나 가케이의 신도론을 국가윤

리의 강조로만 보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다. 그의 논리는 서양의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처

럼 보이지만, 당시의 독일낭만주의자들에게 보이는 생기론적 범신론의 이해 속에서 기독교를 해석하

려는 시도와 그리 멀지 않다. 가케이의 사상은 슈마이어마허나 딜타이의 생명의 표현이나 범신론적 

생기론에서 보았던 가치를 신도적 사유로 풀어낸 것이었다. 물론 가케이의 신도식의 사유가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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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생명주의와 신에 대한 이해와의 결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

지만 가케이는 스피노자-슐라이어마허-딜타이의 논의 속에서 절대자를 대생명으로서 치환하여 만물

을 이 대생명의 표현으로서 바라봄으로써 천황을 둘러싼 국체논쟁에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도’, ‘생명’, ‘표현’이라는 그의 핵심개념이 갖는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고

는 근대 일본에서의 천황제를 둘러싼 정치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밝히고자 했다.

주제어: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 국체, 천황기관설, 생기론, 범신론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 

오승희

본 연구는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을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한다. 위협인식, 대외적 환경변화, 전략적 수단, 행위자로서의 게임체

인저 등 분야별 다양한 게임체인저들을 통해 일본의 국가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변화 양상에 대

해 논의한다. 초불확실성 시대,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일본’을 창

조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후 일본이라는 기존 질서를 변화

시키고자 했던 게임체인저 아베 신조와 아베 독트린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

과 전략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살펴보고, 경제, 기술, 사회가 가치와 연계하여 나타

나는 다층적인 국가안보 전략이 형성되는 가운데, 일본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외교전략, 게임체인저, 기술안보, 경제안보, 가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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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 Harunobu’s work using various colors must have been a suitable means of displaying the 

splendid and glamorous wedding ceremonies pursued by wealthy Edo people. By analyzing 

visual elements like the latest kimono patterns in wedding attire represented in the marriage 

scenes of Konrei nishiki misao-guruma,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how successfully Harunobu 

conveyed the consumer culture of contemporary marriage ceremoni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Harunobu’s work also played a role in promoting wedding goods, encouraging Edo 

people to spend more on wedding preparation. 
• Keywords: Suzuki Harunobu, Nishikawa Sukenobu, wedding manual, female educational 

book, wedding image in the Edo period, kimono pattern, echigoya, ukiyo-e, nishiki-e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Modern Japan: The Intellectual Meaning of Kakei 

Katsuhiko’s Theory of Shintoism  |  KIM Taejin
This paper examines the intellectual and historical meaning of Kakei Katsuhiko’s Shintoism. 

For him, God was not an absolute transcendent, but something that all humans could reach. 

He thought a man devoted to the state could reach God. Kakei’s intent here is sufficiently 

clear. He was, in effect, defending the logic that the people should forget themselves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country. It is undeniable that Kakei’s Shintoism is related to the 

ultra-nationalism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What has to be questioned 

here, however, is how Kakei theorizes this logic through religion. His logic seems to be 

fundamentally at odds with doctrine of Christianity, but it is not far from pantheistic vitalism 

seen by German romanticists at that time. Kakei tried to apply Friedrich Schleiermacher or 

Wilhelm Dilthey’s ideas about religion to Shintoism. In so doing, great life was replaced with 

God, and everything was viewed as an expression of it. The Japanese emperor was also an 

expression of great life, that is Japan’s kokutai. By disclosing the logic of Kakei’s Shintoims,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thereby providing us with a 

more nuanced and holistic account of Shintoism.
• Keywords: Kakei Katsuhiko, kokutai, Shintoism, emperor, vitalism, pantheism

Japan’s Game-Changing Strategy in the Era of Hyper-Uncertainty:  

Abe Doctrine, Security Nexus, Value Network  |  OH Seunghee 
This study analyzes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y combining the concept of a game 

changer with a situation involving unstable international order. I discus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nsidering aspects such as threat recognition, 

external environment change, strategic means, and the game changer as an actor. As the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have changed rapidly in the era of hyper-uncertainty, Japan’s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proactive policies, recognizing that it should create a new and 

strong Japan. 

This paper explains game-changer Abe Shinzo and the Abe Doctrine that intended to 


